
SK건설, 시공에너지 53억원 절감
환경정보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… 이산화탄소 1만800여톤 감축

SK건설이 9개월간 시공에너지 53억원을 절감했다.

SK건설은 환경보호를 위해 공사현장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<환경정보관리시스템(EMIS)>을 도입

해 3/4분기까지 약 53억4000만원을 절감했다고 10월19일 발표했다.

EMIS는 건설 현장별로 설계․구매․시공․관리 등

의 각 단계마다 에너지 저감방안을 시행하는 시스템으

로, SK건설은 1-9월까지 총 2400TOE의 에너지를 절감

했으며 1만800여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.

새만금 방수제 동진공구 현장에서는 덤프트럭 동선을

최소화해 경유 사용량을 47% 감축했으며, 서울 강남

전력구 공사현장에서는 시멘트가 흘러넘치는 것을 막아

2600만원의 시멘트를 절약했다.

또 호남고속철도 공사현장에서는 고가도로 하부구조

물의 천장 자재를 아크릴로 바꿔 자연 채광효과를 극대

화함으로써 수은등 개수를 절반으로 줄였다.

홍윤희 SK건설 환경사업추진실장은 “EMIS 도입으로 시공 에너지를 10% 감축하는 것이 목표”라며 “지속적

인 시공에너지 절감으로 비용절약과 환경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”고 각오를 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

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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